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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올해는 IPCC 솔루션 제공업체들의 분주한 날들이 아니었나 싶다. IP 텔레포니 

시장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또한 각 제공업체들 마다 IPCC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의 각축전이었다 말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한 국내의 IP 

텔레포니 기술의 상업화는 한국경제 불황과 기술의 미숙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작년부터 시작된 대형 network 업체의 공세 강화와 network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시금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IP 텔레포니를 주장하는 업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ll-IP를 주장하는 Cisco와 Hybrid를 활용한 점진적 이행을 주장하는 Avaya, Nortel, 

Siemens, Alcatel 등 기존 교환기 제공업체들간의 맞대결이었다. 

  

  Cisco는 개방형, 분산형 구조로 네트워크를 가져갈 경우 호환성, 확장성, 부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Avaya등의 Hybrid진영은 

고객의 기존 투자를 보호하며 확장성, 호환성 및 분산-집중형의 장점을 들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Cisco의 올해 수훈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생명, 현대해상, NC Soft, 대림 I&S, 

신용보증기금, LG CNS 등의 다양한 산업군의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Avaya 또한 

교보생명 등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었다.  

 

Nortel 은 기존의 모든 PBX 고객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IP 텔레포니로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PBX 메리디안에 IP모듈을 장착, 게이트키퍼 없이 원박스에서 

IP PBX를 구현하는 방법과 기업용 NGN개념의 Pure IP PBX ‘석세션 CSE(Succession 

Communication Server for Enterprise’)장비를 통해 기업용 IP 텔레포니와 IP컨택센터 

시장 공략을 펴고 있다. 

 

한편, 기존 CTI 전문 업체들도 확대돼 가는 IP 컨택센터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주력 

중이다. CTI 업체들은 네트워크 벤더들의 IP 컨택센터 시장 확대와 함께 IP 컨택센터가 

올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대형 벤더들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IP 컨택센터 

시장에 적극 공략을 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IP 컨택센터 솔루션인 ‘제네시스 IPCC’와 일반 ERS 제품인 ‘제네시스 

엔터프라이즈 라우팅 솔루션’으로 기업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네시스 IPCC는 표준 기반 종합 소프트웨어로 IP환경에 대해 제네시스의 유니버셜 큐 및 

라우팅 기술, 리포팅, 아웃바운드 캠페인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 PBX 제품과 



함께 구동될 뿐 아니라 PBX 장비 없이도 구동될 수 있으므로 추가 컨택센터 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제네시스의 CTI 미들웨어 

솔루션은 거의 모든 벤더의 PBX, IP PBX와 현재 연동이 가능하며 시스코, 지멘스 Alcatel 

등과 글로벌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넥서스커뮤니티는 자사의 기존 컨택센터 전문솔루션 ‘CTMP Suite’ 4.0 버전에 IP PBX를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IP PBX의 붐업에 따라 IP 이네이블이라는 추가확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IP PBX의 메이저 벤더들과의 솔루션 연동을 통한 시장 공략을 꾀하고 있다. 

  

  로커스는 CTI콜센터에서 닦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 어바이어 

IP텔레포니 솔루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솔루션, 벤더와의 인티그레이션 작업을 통해 

대형 IP컨택센터 레퍼런스의 확보에 주력할 전략이다. 

  금융권의 CTI 솔루션 시장에 장자인 예스컴은 기존 금융고객사의 IPCC로의 이행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Genesys CTI 구축업계로써 이번 IPCC 솔루션 또한 Genesys를 

이용한 대형 고객사를 공략할 전략이다. CTI 구축의 풍부한 노하우를 백분 활용하여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용 및 통합관리의 장점을 부각해 고객을 확보할 

전략이다.  

<표1> 국내 IPCC 제공업체 현황 

업체명 제품명 솔루션특징 주요 레퍼런스 

넥서스 
CTMP Suite IP콜센터를 지원하는 CIM 

솔루션 패키지 

없음 

시스코 

AVVID기반의 IPCC IP기반의 확장서, 개방성, 

네트워크망에 대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삼성생명,새마을금고연합회,

조선일보,현대자동차, 

지천구청, SK텔링크 등 

알카텔 
OmniPCX4400 소형부터 대형까지 고객환경에 

맞는 IP텔레포니 구축 가능 

없음(하반기 출시 예정) 

어바이어 
Multi Vantage 모듈형태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기존 PBX기반의 투자 보호 

교보생명, 코카콜라 

예스컴 

Genesys IPCC,Genesys 

CTI Middleware를 

활용한 Hybrid IPCC 

Solution 

소형부터 대형까지 고객환경에 

입각한 IP 텔레포니 구축 

가능(IP Enabled/All IP 방식 

모두 수용) 

없음 

노텔네트웍

스 

메리디안 IP PBX IP모듈식 확장기능, IP보안을 

위한 OS ‘브이웍스 링러타임 

OS’제공 

CJ-GLS,KBS,MS 

LG전자 IP PBX, All IP(LIK) 3rd party Application제공용이 북미, 서유럽등 

 


